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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즉시 사용

이임 주한 베트남대사 접견

□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3.3(금)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하는

「팜 후 치(Pham Huu Chi)」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였다.
   * 「치」대사는 ‘13.10월 부임, 3.5 이임 예정

□ 황 권한대행은 「치」대사의 재임중 한ㆍ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

노고를 치하하고, 연초「푹」총리와 전화통화를 통해 협의한 바와 

같이, 금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되어 나가도록

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하였다.

o 아울러, 양국간 실질협력 발전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계속적인

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, 향후 고속철․메트로․에너지 등 분야

에서의 협력도 일층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였다

o 또한,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북한핵 

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평가

하였다.

□「치」대사는 푹 총리의 안부를 전하고, 베트남측으로서도 양국 지도부의

관심하에 금년도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일층 발전시켜 

나가기를 희망하며, 이에 따라 관련 기념사업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

할 수 있는 행사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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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재임기간중 본인으로서도 양국관계 발전, 특히 경제분야 실질협력

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해왔으며, 현재 5,000여개 

한국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뜻

깊게 생각한다면서,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이 계속 발전되도록 

노력하겠다고 하였다.

o 아울러, 베트남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철저히 준수해나갈 

것이라면서 북핵문제 관련 베측의 확고한 입장을 확인하였다.


